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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기술수용성과 인공지능(AI)리터러시를 조사하고, 인공지능태도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D·K시 소재 대학의 간호대학생 204명을 대상으로 2026년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태도 평균 3.59점, 자기효능감 평균 3.07점, 기술수용성 평균 3.89점, 인공지능(AI)리터러시 평균 3.69점이었다. 남학생의 인공지능태도는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3.64, p<.001), 인공지능태도는 자기효능감(r=.205, p<.05), 기술수용성(r=.540, p<.001), 인공지능(AI)리터러시(r=.346,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최종 모형에서 성별(β=-.19, p<.05)과 기술수용성(β=.48, p<.001)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인공지능태도를 32.6% 설명하였다(Adj. R2=.326, F=25.56, p<.001).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인공지능태도 형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유용성과 활용 가능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 전략이 요구된다.

        

        
          
            초록
          
        

        
          This survey examined the levels of self-efficacy, technology acceptance, artificial intelligence (AI) literacy, and factors affecting attitudes toward AI among nursing students. A total of 204 nursing students in D and K cities were recrui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26 to April 7, 2026, using a structured online questionnaire. The mean scores were 3.59 out of 5 for attitudes toward AI, 3.07 for self-efficacy, 3.89 for technology acceptance, and 3.69 for AI literacy. Male students had significantly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AI attitudes toward AI than female students (t = 3.64, p < 0.001). Attitudes toward AI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fficacy (r = 0.205, p < 0.05), technology acceptance (r = .540, p < 0.001), and AI literacy (r = 0.346, p < 0.001).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sex (β = -0.19, p < 0.05) and technology acceptance (β = 0.48, p < 0.001)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 AI in the final model, which explained 32.6% of the variance (Adj. R2= 0.326, F = 25.56, p < 0.001).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experiential, practice-based AI education is needed to enhance technology acceptance and foster positive attitudes towar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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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현재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의료 분야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는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 예측 분석 도구, 자연어 처리 기반 전자의무기록 보조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의료 실무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1],[2]. 이미 인공지능(AI)은 위험인자 식별, 간호의 질 향상, 건강사정, 환자 분류 등 간호의 다차원적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3]. 최근에는 ChatGPT, Copilot, Gemini와 같은 대형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급속한 대중화로 인해 인공지능 기술과의 상호작용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간호교육에서도 학습자료 탐색, 글쓰기 보조, 시뮬레이션학습, 임상사례분석 및 전자간호기록 교육 등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과 연계하여 확대되고 있다[4]. 이처럼 의료 분야 인공지능의 활용 형태는 임상 특화 시스템에서 범용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 간호인력에게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인공지능이 통합된 임상 환경에서 직접 환자를 간호할 미래 핵심 의료인력이다. 그러므로 학부 교육과정 중에 긍정적 인공지능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향후 임상 현장에서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역량과 직결된다[2].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래 간호인력인 간호대학생이 인공지능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간호교육 및 임상실무 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3].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또한 간호교육 프로그램 학습성과에서 ‘정보통신과 최신 보건의료기술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간호대학생은 데이터 수집과 지식 생성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및 보건의료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고, 동시에 기술적용에 따른 윤리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5].

      인공지능태도(Attitudes toward AI)는 인공지능 기술의 수용과 활용 의도를 결정짓는 핵심 선행 변인이다. 이는, 기술수용모델(TAM)의 틀 안에서 지각된 유용성 및 사용 용이성의 결과이자 행동의도를 직접 예측하는 중심 변인으로 위치한다[6].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인공지능태도는 인공지능(AI)기반 의료기술 사용 의도의 강력한 예측요인이며[7], 의료인의 인공지능(AI) 기반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CDSS) 수용에 관한 메타분석에서도 태도는 수용 의도와 가장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 변인 중 하나로 보고하고 있다[1]. 이와 같이 인공지능태도는 단순한 기술 인식 수준을 넘어, 미래 간호인력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결정짓는 핵심 결과변수라고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 대상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중등도 이상의 긍정적 태도가 보고되고 있으나 기술에 대한 기대감과 막연한 불안감이 공존하는 양가적 양상도 함께 관찰된다[1],[8]. 특히 성별, 학년, 인공지능(AI) 관련 교육 경험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인공지능태도가 다르게 나타남이 주목받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 인공지능태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4],[8].

      인공지능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심리적 요인, 기술 인식 요인, 역량 요인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심리적 요인으로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개인이 특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7]. 이는 인공지능 기술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기술 불안을 완화함으로써 긍정적 인공지능태도 형성에 기여하는 핵심 심리 기제로 작용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인공지능 도구 활용 시 지각된 사용 용이성을 더 높게 평가하며, 간호대학생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인공지능 사용 행동의도 및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7]. 기술 인식 요인으로서 기술수용성(Technology Acceptance)은 Davis[9]의 기술수용모델(TAM)에서 제안된 개념으로, 기술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기술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를 결정한다는 원리이다. 즉 인공지능 기술이 임상이나 학업에 유용하고 다루기 쉽다고 인식할수록 긍정적 인공지능태도가 강화되며, 간호학 분야에서도 기술수용성이 높을수록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사용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0],[11]. 역량 요인으로서 인공지능(AI)리터러시는 인공지능의 개념 이해, 도구 활용, 비판적 평가, 윤리 인식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역량이다[4]. 인공지능(AI)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어 모호함에서 오는 불안이 감소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긍정적 인공지능태도 형성으로 이어진다. 선행 연구에서도 인공지능(AI)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인공지능태도를 갖고 부정적인 태도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4].

      그러나, 이처럼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 태도를 결정짓는 다각적 요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자기효능감), 기술인식(기술수용성), 역량적(인공지능(AI)리터러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인공지능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위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통합된 임상 환경에서 직접 환자를 간호할 미래 간호 실무의 주역이 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기술수용성, 인공지능(AI)리터러시 수준을 파악하고, 인공지능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급변하는 첨단 의료 환경에 발맞추어 간호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긍정적인 인공지능태도 함양을 도모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인공지능(AI) 교육과정 및 역량 강화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기술수용성, 인공지능(AI)리터러시 및 인공지능태도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기술수용성, 인공지능(AI)리터러시와 인공지능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Ⅱ.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기술수용성, 인공지능(AI)리터러시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D·K시 소재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를 편의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에 필요한 표본 수는 유의수준 .05, 검정력(1-β) .90, 중간 효과크기 .15, 예측변수 12개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최소 표본 수는 157명이었다. 최종 분석 대상자는 204명으로,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자료수집은 2026년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모집공고문을 게시하고 단체대화방을 통해 공유된 Google URL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해당 링크에 접속하여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2-3 연구도구
        
          1) 인공지능태도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는 Schepman과 Rodway[12]가 성인용으로 개발한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를 Seo와 Ahn[13]이 한국어로 번역하고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긍정적 태도 11문항과 부정적 태도 7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의 Likert 척도이며, 총점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 혹은 부정적 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역문항은 역채점하여 분석하였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긍정적 태도 .88, 부정적 태도 .83이었으며, Seo와 Ahn[13]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태도 .86, 부정적 태도 .74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80이었다. 하위요인의 Cronbach’s α는 긍정적 태도 .86, 부정적 태도 .77이었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Schwarzer와 Jerusalem[14]이 개발한 General Self-Efficacy Scale(GS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76~.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92이었다.

        

        
          3) 기술수용성
          기술수용성은 Davis[9]의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인공지능 기술 수용 맥락에 적합하도록 교육공학을 전공한 교육전문가와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Davis[9]의 원도구는 지각된 유용성 6문항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 6문항으로 구성된 7점 척도(총 12문항)이나,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활용 맥락을 반영하여 행동의도(3문항)와 외부 영향(3문항)을 추가하고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총 18문항). 종속변수인 인공지능태도와의 개념적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용태도 관련 3문항을 제외한 총 16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공지능기술수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기술수용성의 Cronbach’s α = .87이었으며, 하위요인별 Cronbach’s α는 지각된 유용성 .87, 지각된 사용용이성 .79, 행동의도 .88, 외부영향 .63이었다.

        

        
          4) 인공지능(AI)리터러시
          인공지능(AI)리터러시는 Cha[15]가 개발한 대학생 인공지능(AI)리터러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AI 개념 및 이해’, ‘AI 도구 활용능력’, ‘프롬프트·비판적 활용’, ‘AI 윤리·데이터·보안 인식’, ‘AI 태도·진로·사회적 영향 인식’의 5개 요인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공지능(AI)리터러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9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96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자기효능감, 기술수용성, 인공지능(AI)리터러시, 인공지능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기술수용성, 인공지능(AI)리터러시와 인공지능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공지능태도 영향요인은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시행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확인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 전 담당 교수의 승인을 구한 후 진행되었다. 구글 설문 링크로 접속하면 연구 시작 전 화면에 연구 목적, 참여 방법, 익명성보장, 연구 참여의 자율성 및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설명문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대상자가 동의서에 온라인 서명을 한 경우에만 설문이 시작되도록 설계하였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 설문이 즉시 종료되도록 하였다. 또한 참여 도중 언제든 자유 의사에 따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명시하여 대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비밀보장 및 익명성 원칙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었다. 온라인 자료는 비밀번호로 보호된 파일에 저장되어 연구자 외의 접근을 차단하였다.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조사자료는 식별정보를 제거한 후 코드화하여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 설문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한 뒤 안전하게 삭제할 예정이다.

      

    

    

  
    
      Ⅲ.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자는 총 204명으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89세였으며, 성별은 남자가 55명(27.0%), 여자가 149명(73.0%)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4)

          
          

        

        
          
            
              	Variable
              	Items
              	N(%)
            

          
          
            	Sex
            	Male
            	55(27.0)
          

          
            	Female
            	149(73.0)
          

          
            	Age
            	M(SD)
            	21.89(3.83)
          

          
            	Grade
            	Freshman
            	48(23.5)
          

          
            	Sophomore
            	80(39.2)
          

          
            	Junior
            	28(13.8)
          

          
            	Senior
            	48(23.5)
          

          
            	Satisfaction with major
            	Very satisfied
            	53(26.0)
          

          
            	Satisfied
            	135(66.1)
          

          
            	Dissatisfied or Very dissatisfied
            	16(7.9)
          

          
            	Experience with AI-related education
            	No
            	57(27.9)
          

          
            	Yes
            	147(72.1)
          

          
            	Experience with AI-assisted assignments
            	No
            	19(9.3)
          

          
            	Yes
            	185(90.7)
          

          
            	Average daily internet use for non-academic purposes (on weekdays)
            	< 1 hr
            	20(9.8)
          

          
            	1–2 hr
            	42(20.6)
          

          
            	3–4 hr
            	95(46.6)
          

          
            	5–6 hr
            	33(16.1)
          

          
            	>7 hr
            	14(6.9)
          

          
            	Purposes of AI use*
            	Report writing
            	182(89.2)
          

          
            	SNS
            	121(59.3)
          

          
            	Watching movies
            	122(59.8)
          

          
            	Game
            	30(14.7)
          

          
            	Searching for News and information
            	91(44.6)
          

          
            	Shopping
            	83(40.7)
          

          
            	Searching for AI contents
            	69(33.8)
          

        

        
          
            *Multiple response
          

        

        

        2학년 80명(39.2%), 1학년과 4학년이 각각 48명(23.5%), 3학년이 28명(13.8%)이었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가 66.1%(135명)이었다.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받은 학생이72.1%(147명), 인공지능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90.7%(185명)이었으며,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목적은 학업 및 과제수행이 89.2%로 가장 많았다.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인터넷 사용 평균 시간은 하루 3~4시간이 46.6%(95명)로 가장 많았다.

      

      
        3-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기술수용성, 인공지능(AI)리터러시와 인공지능태도 정도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기술수용성, 인공지능(AI)리터러시와 인공지능태도 정도는 표 2와 같다.

        
          Table 2. 
				
          

          
            Levels of self-efficacy, technology acceptance, AI literacy and attitudes toward AI
            (N=204)

          
          

        

        
          
            
              	Variable
              	Average M±SD
            

          
          
            	Self-efficacy
            	3.07(0.44)
          

          
            	Technology acceptance
            	3.89(0.49)
          

          
            	   Perceived Usefulness
            	4.01(0.61)
          

          
            	   Perceived Ease of Use
            	3.82(0.58)
          

          
            	   Behavioral Intention to Use
            	4.06(0.69)
          

          
            	   External Variables
            	3.63(0.72)
          

          
            	AI literacy
            	3.69(0.63)
          

          
            	Attitudes toward AI
            	3.59(0.39)
          

          
            	   Positive AI attitudes
            	4.00(0.49)
          

          
            	   Negative AI attitudes
            	2.95(0.59)
          

        

        

        자기효능감은 평균 3.07(0.44)점, 기술수용성은 평균 3.89(0.49)점, 하위요인인 지각된 유용성은 평균 4.01(0.61)점,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평균 3.82(0.58)점, 행동의도는 평균 4.06(0.69)점, 외부영향은 3.63(0.72)점 이었다.

        인공지능(AI)리터러시는 평균 3.69(0.63)점이었으며, 인공지능태도는 평균 3.59(0.39)점, 하위요인인 긍정적 태도는 평균 4.00(0.49)점, 부정적 태도는 평균 2.95(0.59)점이었다.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공지능태도, 자기효능감, 인공지능(AI)리터러시, 기술수용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공지능태도, 자기효능감, 인공지능(AI)리터러시 및 기술수용성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Table 3.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AI, self-efficacy, AI literacy and technology accepta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04)

          
          

        

        
          
            
              	Variable
              	Items
              	N
              	Attitudes toward AI
              	Self efficacy
              	AI literacy
              	Technology acceptance
            

            
              	M±SD
              	M±SD
              	M±SD
              	M±SD
            

          
          
            	Sex
            	Male
            	55
            	3.75±0.45
            	3.15±0.42
            	3.87±0.70
            	3.96±0.53
          

          
            	Female
            	149
            	3.53±0.35
            	3.04±0.44
            	3.63±0.60
            	3.86±0.47
          

          
            	t or F(p)
            	3.64
(p<.001)
            	1.60
(p=.110)
            	2.39
(p<.05)
            	1.21
(p=.228)
          

          
            	Satisfaction with major
            	Very satisfieda
            	53
            	3.68±0.44
            	3.31±0.40
            	3.95±0.70
            	4.01±0.53
          

          
            	Satisfiedb
            	135
            	3.56±0.37
            	3.00±0.42
            	3.59±0.58
            	3.88±0.47
          

          
            	Dissatisfied  or Very dissatisfiedc
            	16
            	3.49±0.35
            	2.91±0.45
            	3.75±0.64
            	3.97±0.38
          

          
            	t or F(p)
            	2.24
(p=.108)
            	12.05
(p<.001)
a>b,c
            	6.38
(p=.002)
a>b
            	2.71
(p=.069)
          

          
            	Grade
            	Freshman
            	48
            	3.58±0.38
            	3.07±0.39
            	3.57±0.62
            	3.77±0.44
          

          
            	Sophomore
            	80
            	3.57±0.39
            	3.08±0.48
            	3.70±0.69
            	3.86±0.53
          

          
            	Junior
            	28
            	3.70±0.40
            	3.11±0.49
            	3.87±0.57
            	4.09±0.43
          

          
            	Senior
            	48
            	3.55±0.40
            	3.04±0.36
            	3.70±0.59
            	3.95±0.45
          

          
            	t or F(p)
            	0.97
(p=.405)
            	0.14
(p=.934)
            	1.34
(p=.261)
            	2.92
(p<.05)
          

          
            	AI-related education
            	No
            	57
            	3.62±0.41
            	3.07±0.47
            	3.85±0.63
            	3.96±0.52
          

          
            	Yes
            	147
            	3.57±0.38
            	3.07±0.42
            	3.63±0.63
            	3.86±0.47
          

          
            	t or F(p)
            	.79
(p=.428)
            	-.09
(p=.923)
            	2.17
(p<.05)
            	1.22
(p=.222)
          

          
            	AI-assisted assignment
            	No
            	19
            	3.50±0.26
            	3.05±0.29
            	3.82±0.55
            	3.86±0.41
          

          
            	Yes
            	185
            	3.60±0.40
            	3.07±0.45
            	3.68±0.64
            	3.89±0.50
          

          
            	t or F(p)
            	-1.03
(p=.302)
            	-0.33
(p=.744)
            	0.93
(p=.350)
            	-0.26
(p=.789)
          

          
            	 Average daily internet use*
            	< 1 hr
            	20
            	3.59±0.35
            	3.13±0.35
            	3.87±0.64
            	3.92±0.48
          

          
            	1–2 hr
            	42
            	3.53±0.39
            	3.14±0.43
            	3.65±0.52
            	3.86±0.53
          

          
            	3–4 hr
            	95
            	3.63±0.39
            	3.06±0.42
            	3.70±0.72
            	3.92±0.47
          

          
            	5–6 hr
            	33
            	3.53±0.38
            	2.96±0.42
            	3.66±0.50
            	3.83±0.47
          

          
            	>7hr
            	14
            	3.61±0.48
            	3.10±0.55
            	3.64±0.66
            	3.87±0.54
          

          
            	t or F(p)
            	0.60
(p=.657)
            	0.80
(p=.525)
            	0.47
(p=.752)
            	0.22
(p=.923)
          

        

        
          
            *for non-academic purposes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태도는 남학생이 3.75±0.45점으로 여학생 3.53±0.35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3.64, p<.001). 인공지능(AI)리터러시 역시 남학생이 3.87±0.70점으로 여학생 3.63±0.60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39, p<.05). 전공만족도에 따라 자기효능감(F=12.05, p<.001)과 인공지능(AI)리터러시(F=6.38, p=.002)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자기효능감은 전공에 매우 만족하는 집단이 만족 집단과 불만족/매우 불만족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인공지능(AI)리터러시는 매우 만족 집단이 만족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학년에 따라서는 기술수용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92, p<.05). 인공지능(AI)리터러시는 인공지능(AI)관련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이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17, p<.05).

      

      
        3-4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기술수용성, 인공지능(AI)리터러시와 인공지능태도와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태도와 자기효능감, 기술수용성 및 인공지능(AI)리터러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인공지능태도는 자기효능감(r=.205, p<.05), 기술수용성(r=.540, p<.001), 인공지능(AI)리터러시(r=.346,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technology acceptance, AI literacy and attitudes toward AI
             (N=204)

          
          

        

        
          
            
              	
              	Attitudes toward AI
              	Self-efficacy
              	Technology acceptance
              	AI literacy
            

          
          
            	Attitudes toward AI
            	1
            	
            	
            	
          

          
            	Self-efficacy
            	r=.205
(p<.05)
            	1
            	
            	
          

          
            	Technology acceptance
            	r=.540
(p<.001)
            	r=.235
(p<.05)
            	1
            	
          

          
            	AI literacy
            	r=.346
(p<.001)
            	r=.385
(p<.001)
            	r=.492
(p<.001)
            	1
          

        

        

      

      
        3-5 대상자의 인공지능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일반적 특성 중 인공지능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과,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자기효능감, 기술수용성 및 인공지능(AI)리터러시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여성=1, 남성=0)은 더미변수화 하였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증 결과 독립변수간 상관 계수는 .80미만이었고, Durbin-Watson test에서 1.763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독립변수간의 분산팽창지수(VIF) 1.031~1.489로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표준화 잔차의 정규확률도표와 산점도를 확인한 결과, 잔차가 대각선에 근접하여 분포하였고, 표준화 예측값과 표준화 잔차의 산점도에서도 잔차가 0을 중심으로 무작위로 분포하여 정규성 및 등분산성 가정에 큰 위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공지능태도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1단계에서는 성별을 투입하였으며, 성별은 인공지능태도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β=-.24, p<.001). 1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5.7%였다(F=13.28, p<.001). 2단계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인공지능(AI)리터러시를 추가 투입하였으며, 성별(β=-.19, p<.05)과 인공지능(AI)리터러시(β=.28, p<.001)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2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14.9%였다(F=12.88, p<.001). 3단계에서는 기술수용성을 추가 투입하였으며, 최종 모형에서 성별(β=-.19, p<.05)과 기술수용성(β=.48, p<.001)이 인공지능태도의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인공지능(AI)리터러시는 최종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 모형은 인공지능태도를 32.6% 설명하였다(F=25.56, p<.001).

        
          Table 5. 
				
          

          
            Factors of attitudes toward AI
             (N=204)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3.75
            	.05
            	
            	72.53
            	
              p<.001
            
          

          
            	Sex*
            	-.22
            	.06
            	-.248
            	-3.64
            	
              p<.001
            
          

          
            	R2 = 0.062        Adj R2 = 0.057      F (p) 13.28(p<.001)
          

          
            	(Constant)
            	2.86
            	.21
            	
            	13.43
            	
              p<.001
            
          

          
            	Sex*
            	-.17
            	.05
            	-.193
            	-2.93
            	
              p<.05
            
          

          
            	Self-efficacy
            	.06
            	.06
            	.073
            	1.03
            	.300
          

          
            	AI literacy
            	.17
            	.04
            	.286
            	4.04
            	
              p<.001
            
          

          
            	R2 = 0.162        Adj R2 = 0.149       F (p) 12.88(p<.001)
          

          
            	(Constant)
            	1.93
            	.22
            	
            	8.51
            	
              p<.001
            
          

          
            	Sex*
            	-.17
            	.05
            	-.192
            	-3.28
            	
              p<.05
            
          

          
            	Self-efficacy
            	.04
            	.05
            	.047
            	.75
            	
              .454
            
          

          
            	AI literacy
            	.03
            	.04
            	.058
            	.82
            	
              .409
            
          

          
            	Technology Acceptance
            	.38
            	.05
            	.485
            	7.31
            	
              p<.001
            
          

          
            	R2 = 0.339       Adj R2 = 0.326       F (p) 25.56(p<.001)
          

        

        
          
            *Dummy variable: male=0, female=1.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204명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기술수용성, 인공지능(AI)리터러시와 인공지능태도의 수준 및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인공지능태도 영향요인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태도는 5점 척도 기준 평균 3.59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인 긍정적 태도(4.00점)가 부정적 태도(2.95점)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전반적으로 호의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터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된 긍정적 인공지능태도 수준과 유사하며[16], 여러 나라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확인된 ‘중등도 이상의 긍정적 AI 태도’ 경향과도 일치한다[1]. 다만 본 연구의 인공지능태도 점수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4.10점[17], 3.74점[18], 3.79점[19]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AI 교육 경험, 사용 경험, 교육과정 내 인공지능(AI) 노출 정도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한편, 부정적 태도 하위요인이 중립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난 점은, 간호대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간호업무 부담 감소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동시에[20],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윤리적 문제, 인간 중심 간호 약화, 기술 의존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공지능태도의 차이에서 남학생(3.75점)이 여학생(3.53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인공지능태도를 보인 결과(t=3.64, p<.001)는 국내외 선행연구들과 일관성을 보인다. 국내 연구, 수도권 간호대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GAAIS-K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긍정적 인공지능태도 점수가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13], 간호대학생 대상 인공지능 윤리의식·태도·불안·자기효능감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3·4학년이 1·2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긍정적 인공지능태도를 보고하였다[7]. 해외 연구, 터키 간호대학생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긍정적 인공지능태도 점수를 나타냈으며[4], 크로아티아 간호대학생 연구 및 다국가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남학생의 더 높은 인공지능태도가 보고된 바 있다[1],[8]. 이처럼 국내외 선행연구 전반에서 남학생의 더 높은 인공지능태도 경향이 일관되게 관찰되나, 그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기술에 대한 친숙도 차이가 관련될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21]. 이는 여학생이 다수를 이루는 간호교육 환경에서 성별 관점에서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90.7%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제 수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22],[2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대중화와 이용자 증가, 그리고 연구 간 자료수집 시점 차이와 관련될 수 있다. 최근 대학생들은 공식 교육과정 이외에도 과제 수행, 정보 탐색, 글쓰기 보조, 학습자료 정리 등 다양한 학습 상황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자발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인공지능 활용 경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의 인공지능(AI)리터러시 평균 점수(3.85점)가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3.63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교육 경험이나 훈련 경험이 있는 학생의 인공지능(AI)리터러시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AI)리터러시가 ChatGPT 활용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코딩 경험, 인공지능 교육 경험 및 인공지능 직접·간접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24],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인공지능 학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 기초 이해, 사회적 영향 인식 등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처럼 일반적으로 공식적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역량 점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다른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인공지능(AI)리터러시 척도[15]가 공식 교육 이수 여부 뿐 아니라 ‘일상적 인공지능 도구활용’과 ‘프롬프트 비판적 활용’ ‘인공지능 윤리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 등’ 실제 사용 경험과 관련된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즉, 공식적인 인공지능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과제 수행이나 자기주도적 학습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반복적으로 활용한 학생들은 인공지능 도구 사용에 대한 친숙도와 활용 자신감을 형성하였을 수 있다. 또한, 실제로 간호 및 보건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인공지능(AI) 지식의 주된 습득 경로가 교육과정보다 소셜미디어·온라인 플랫폼 등 비공식 채널임이 일관되게 보고된 바 있다[25]. 실제로 본 연구에서 90.7%의 대상자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제 수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점을 고려할 때, 공식 교육 여부와 무관하게 자발적 인공지능 활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기선택 편향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인공지능에 이미 익숙하거나 활용 능력이 높다고 인식하는 학생은 공식 인공지능 교육을 추가로 수강할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여 교육 미경험군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자신감이 낮거나 학습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낀 학생이 공식 교육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인공지능 교육의 효과가 낮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AI)리터러시가 공식 교육 경험뿐 아니라 실제 활용 경험, 자기주도적 탐색, 비공식 학습 경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교육 경험을 단순한 유무로 측정하기보다는 교육 내용, 교육 시간, 실습 여부, 교육 수준, 인공지능 도구 사용 빈도 및 활용 목적 등을 세분화하여 공식 교육과 비공식 활용 경험이 인공지능(AI)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인공지능태도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고학년일수록 전공 과제와 임상실습 경험이 축적되어 인공지능 도구 활용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가 특정 학년이나 전공 교육 과정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학생이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으로 확산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대부분이 인공지능 활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에 따른 경험 격차가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태도는 학년보다는 인공지능 도구와의 실제 상호작용 경험, 기술수용성, 인공지능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등에 의해 더 크게 형성될 수 있으며, 전 학년에 걸쳐 실제 활용 경험을 강화하는 교육 전략이 필요하다.

      인공지능태도와 기술수용성(r=.540, p<.001), 인공지능(AI)리터러시(r=.346, p<.001), 자기효능감(r=.205, p<.05)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기술수용성과 인공지능태도 간의 상관 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을 중심으로 기술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기술수용모델의 관점과도 맥락을 같이한다[9]. 인공지능(AI)리터러시와 인공지능태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은 인공지능(AI)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화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며[4],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도 기술 사용에 대한 개인의 능력 신념이 인공지능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헌 근거를 뒷받침한다[7].

      또한 자기효능감은 인공지능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최종 회귀모형에서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인공지능태도와 관련성을 보이지만, 본 연구의 회귀모형에서는 기술수용성에 비해 독립적 설명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Bandura[26]는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행동 선택과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 도구는 일반 자기효능감 척도이므로, 인공지능 활용 상황에서의 특이적 자기효능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연구에서도 인공지능(AI) 자기효능감이 인공지능(AI) 사용 경험과 태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27].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특이적 자기효능감 도구를 활용하고, 자기효능감, 기술수용성 및 인공지능태도 간의 관계를 매개효과 분석이나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최종 모형(3단계)에서 성별(β=-.19, p<.05)과 기술수용성(β=.48, p<.001)만이 인공지능태도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기술수용성은 본 연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변수로, 간호대학생이 인공지능을 유용하고 사용하기 쉬운 기술로 인식할수록 인공지능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이는 인공지능태도가 단순히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 수준이나 일반적인 자신감에 의해 형성되기보다는,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학습과 향후 간호실무에 활용 가능한 도구로 인식하는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보여준다.

      기술수용성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태도와 수용 의도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기술수용성이 인공지능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인공지능을 자신의 학습, 비판적 사고, 간호문제 해결 및 실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기술로 인식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간호대학생 연구에서도 지각된 유용성이 인공지능태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β=.3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사우디아라비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외 연구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이 인공지능태도와 강한 정적 상관(r=.63~.78)을 보였으며[10], 이러한 결과는 인공지능태도 향상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간호현장 및 실무에서 실제로 ‘유용하고 활용가능한’ 것임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실습·경험 중심의 교육이 핵심임을 시사한다[28].

      인공지능(AI)리터러시는 2단계 회귀모형에서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기술수용성을 함께 투입한 최종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자기효능감은 인공지능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회귀모형에서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자기효능감과 기술수용성 간 개념적 관련성을 고려할 때, 자기효능감이 인공지능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기술수용성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 척도가 인공지능(AI) 활용 상황에서의 특이적 자기효능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인공지능(AI) 특이적 자기효능감 척도 사용과 자기효능감과 기술수용성 및 인공지능태도 간의 매개 경로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인공지능 자기효능감이 인공지능태도와 인공지능(AI)리터러시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거나[27], 기술 자기효능감이 기술수용 및 인공지능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28]. 즉,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태도 형성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 이해 및 자신감뿐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유용하고 사용하기 쉽다고 인식하는 기술수용성이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AI)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보다는, 인공지능 관련 지식과 이해를 실제 활용 경험으로 연결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을 체감할 수 있는 체험 중심 교육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기술수용성, 인공지능(AI)리터러시 및 인공지능태도 간의 관계를 매개효과나 구조모형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최종 회귀모형은 인공지능태도를 32.6% 설명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태도가 성별과 기술수용성 외에도 설명되지 않은 다양한 변인들(예: 인공지능 윤리의식, 개인혁신성, 불안, 임상 경험, 교육과정 특성 등)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며, 향후 추가적 변인을 포함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16],[29].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인공지능태도 형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인공지능 개념 지식 전달을 넘어 인공지능 기술의 실질적 유용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교육과 기술수용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의 체계적 통합이 요구된다[2],[30]. 특히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긍정적 행동의도와 외부 지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인공지능태도 향상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학생들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 자신감 및 학습 요구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접근이 필요하며, 인공지능(AI)리터러시 및 자기효능감 제고는 기술수용성 향상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1],[27].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자기효능감, 기술수용성, 인공지능(AI)리터러시와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간호교육에서 인공지능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요인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인공지능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나 인식 수준을 넘어, 기술수용성과 행동의도를 포함한 실제 활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인공지능 기반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간호대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대구·경북 소재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편의 표집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며, 횡단적 설계로 인해 변수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향후에는 전국 규모의 표본과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태도 변화 추이를 추적하고, 인공지능 교육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간호대학생을 위해 개발된 도구가 아니었으므로 내용타당성 및 대상 적합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도구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인공지능태도와 기술수용성 하위요인 중 태도 관련 문항 간의 개념적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태도 관련 3문항을 제외한 수정 기술수용성 점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변수 간 중복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으나, 수정된 기술수용성 도구의 구성타당도에 대한 추가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등을 활용하여 기술수용성, 인공지능(AI)리터러시, 인공지능태도 간의 경로를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D·K시 소재 대학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기술수용성, 인공지능(AI)리터러시와 인공지능태도의 수준 및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인공지능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은 인공지능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간 이상의 태도를 보였으며, 긍정적 태도가 부정적 태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공지능태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인공지능태도는 기술수용성, 인공지능(AI)리터러시 및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최종 모형에서는 성별과 기술수용성이 인공지능태도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인공지능태도 형성을 위해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제공하는 교육뿐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의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교육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간호교육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학습활동, 임상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 문제해결 중심 실습 등을 통해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인공지능태도 차이가 확인된 만큼, 학생들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 자신감, 학습 요구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접근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기술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체험 중심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실제 간호학습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지역과 학년의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반복연구를 통해 본 연구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인공지능(AI)리터러시, 기술수용성 및 인공지능태도 간의 관계를 매개효과나 구조모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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